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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숭’by 캄라



나는 진정 행복한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꿈이 있는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
는가?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음을 바치는 것이 당연해지고,
짧은 인생을 덧없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이나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심적으로 설 자리가 없었다.



현재에 집중하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과
꿈을 위해 젊음을 바쳐 노력하라는 말들.

그 사이에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저울질을 해왔던 거 같다.



꿈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책을 무수히 팠다.

하지만 책에는 정답이 없었다.



진정한 행복을 알고 싶어 라오스에 왔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어느 누구의 삶도 내 행복의 정답이 되지 못했다.



살아오면서 난 좀 특이한 사람인가 부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안 특이한 사람은 없었다.



위인의 명언이 개떡같은 소리로 다가오고,
여느 사람들의 개똥철학이 삶의 진리로 다가올 때,

난, 내 인생의 정답을 내가 이미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야 좀 안 흔들리고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개떡같은 소리다.
내가 정답이다.



꿈도 행복도 고통도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의 마을따노이

나케



지금은 수업 2시간 전….

‘아..  수업 하기 싫다.’
참 이상하지. 수업 할 때는 참 좋은데 수업 하기 전에는 그렇게 수업이
하기가 싫다. 

수업 30분 전 부터 “따노이 히얀 파싸 까올리(한국어 공부하자)” 
말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수업 시간에 서로 나가서 적겠다고 손 들며 투닥 투닥 거리는 모습
을 볼 때면
한국 동요를 너무 잘 따라 부르는 친구들을 볼 때면

그렇게 이쁜 내 제자들을 볼 때면 수업 하기 싫었던 그때의 마음을 반성
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난 수업 하기가 귀찮다..ㅎㅎㅎㅎ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 

라오스 생활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내 머리에는 이가 생겼다. 

그 때는 아주 조금이라 둘째 동생이 잡아주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너무 많이 생기자 동생이 너무 많아서 못 잡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다.

그리고 오늘. 

엄마가 머리를 이쁘게 땋아주겠다고 하셨다. 

‘하.. 내 머리에 이 있는데…’

엄마한테 솔직하게 고백했다. 엄마가 괜찮다며 다 잡아 주신다고 하신다.

그렇게 엄마는 두 시간 동안 이를 잡아주셨고 총 5번의 한숨을 쉬셨다. 

머리를 대고 있는 동안 힘들어하는 엄마께 죄송하면서도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라오스에서도 난 참 가족 복이 많은 거 같다.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I Love My Family Ⅰ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가족 사진이 생겼다.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로 드릴까

내가 없는 사진을 드릴까 고민하다, 내가 없는 사진을 뽑아 액자로 드렸다. 

엄마가 보자마자,

“따노이 없어. 따노이 한국가면 보고 싶을 때마다 봐야 하는 데…”

압….

저기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진다..

그치! 따노이도 가족이지!!!!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

I Love My Family Ⅱ



돈이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언어가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는 곳. 
웃는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 이쁜 이 곳 사람들.

내가 본 라오스, 나케의 모습이다.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도 그런 곳이었으면. 

함께가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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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 

‘동서남북’ 다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